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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6년 중국 과자류 시장동향

  연간 2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 과자류 시장

   생활수준 향상과 국내외 관광산업의 발전과 함께 동반 성장중. 과자의 품종이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중국 과자류 시장의 연간 소비액은 1,000억 위안에 달해 연간 2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수입식품의 중국 시장 진출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수입과자류 소비 역시 점점 상승세. 수입과자 취급 

가맹점 증가로 수입과자를 찾는 중국 소비자 수요 충족 중

ㅣ과자류 인기 순위ㅣ

1위 2위 3위 4위 5위

네슬레, 키켓 레이즈, 감자칩 오리온, 슈위엔(예감) 왕왕, 쌀전병 왕왕, 센베

* 출처 :  중국 인기 온라인몰 경동(京東), 과자류 판매량 1위부터 5위까지 순위(‘16.6.1 기준)

  향후 중국 과자류 시장의 트랜드는 ‘건강’, ‘효능’, ‘프리미엄화’

   ‘건강을 따진다’

-  건강, 영양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저열량, 저당도의 건강식품, 유기농 식품, 비타민 

함유 등 영양 식품 등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과자 시장 역시 이 트랜드를 따를 것으로 예상됨

   ‘가격보다는 다양한 기능성’

-  가격보다는 비타민 보충, 미용, 다이어트, 피로회복 등 세분화된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프리미엄이 좋아’

-  소득이 높은 젊은 층이 주요 소비층으로 맛, 품질이 우수하고, 포장이 세련된 고급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시사점 및 수출확대방안
●   중국의 생활수준 향상 및 야외활동(레저, 여행 등)의 증가로 향후 중국의 과자류 시장은 지속적으

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산 과자류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향후 현재 주 소비층인 80~90년대 젊은 층을 겨냥한 개성 있는 제품, 

새로운 맛, 세련된 포장의 다양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PPL 등을 통한 지속적 브랜드 

노출 등의 마케팅 전략으로 브랜드 지명도를 높이는 것이 향후 수출 증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작성 : 베이징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중국

1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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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콩

지구촌 리포트ㅣ홍콩

2-1 홍콩의 화훼시장 및 수입현황

  주요내용 

   홍콩의 화훼류 수입 현황

-   아열대 식물분포구역으로 강우량이 풍부하여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볼 수 있으나,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홍콩에서 생산되는 화훼류 재배는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화훼류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수입 화훼류는 주로 중국 본토,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유입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동아시아, 동남아 

등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수입 화훼류의 운송경로를 보면 네덜란드 등은 항공으로 운송되며 중국 본토로부터 수입되는 화훼류는 

곤명에서 직접 항공으로 수입되거나, 광동 등을 거쳐 육로로 수입되고 있음

홍콩 화훼박람회 전경 

-     홍콩 화훼시장에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 화훼류는 백합, 카네이션, 장미, 해바라기 

등이며 현재 약 100여개의 도매상, 500여개의 소매상이 분포하고 있음

-   매년 5월에서 10월 사이는 휴일이 적어 비수기에 속하며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성수기로 크리스

마스, 연말연시 및 설 연휴, 발렌타인데이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매출이 비교적 높음. 선물용으로 환영을 

받고 있는 분재의 경우에도 연말에 수입이 집중되는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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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화훼전문 도소매 시장 및 매장 전경 

   홍콩의 화훼류 수입 제도

-   홍콩은 자유무역지대로 화훼류에 대한 수출입의 경우 별도의 관세가 부가되지 않음. 홍콩 법례 제 

2-7장 식물(수입관제 및 병충해통제)조례 제 4조 규정에 의거, 홍콩으로 수입되는 식물은 우선적으로 

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에서 발행하는 식물 수입증 및 원산지 당국

에서 발행한 효력 있는 식물검역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함. 식물 수입증 양식은 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사전신청은 필수임

-     수입자는 식물 수입증 신청서와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서를 함께 동봉하여 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로 우편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수입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후 2일(근무일기준) 이후 수입증이 발급되며 별도의 소요비용은 없음

 시사점

  한국산 심비디움, 다육식물 등의 경우 홍콩 및 중국 광동성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하였으나 최근 중국

정부 당국의 고급 난화 선물 규제 등으로 심비디움의 경우 시장 입지가 많이 좁아지고 있음. 다만, 다육식물의 

경우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 및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어 젊은 소비층의 환영을 받고 있음

  한국 화훼류의 홍콩 등 중국시장 확대를 위해 꾸준한 신규 품종 개발 및 화훼 박람회 참가, 판촉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 화훼 시장 트랜드를 반영한 수출 전략이 필요함 

 작성 : 홍콩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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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만 네티즌의 10대 인기 한식당

  주요내용

  대만 내 한류 열풍이 거센 가운데 한식당의 인기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음. 최근 대만 Dailyview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대만인들에게 인기 있는 한식당에 대해 인터넷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검색 등의 자료를 

근거로 10대 인기 한식당을 발표함

  10대 인기 한식당 중에는 오래된 맛집 뿐만 아니라 최근 개업한 음식점, 퓨전 한식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 

등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한식당에 대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심과 조사내용을 통해 대만 소비자들

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한국음식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식품이 한류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015/11/10~2016/5/27 인터넷 키워드 검색 통계자료 근거, 관심 키워드 검색 수량 기준으로 선발)

  << 조사 결과 >>

   1위(홍통통) : 이미 오픈한 지 오랜된 한식당으로 닭한마리, 춘천닭갈비, 부대찌개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한식 맛집

  2위(오마약 춘천닭갈비) : 춘천닭갈비집으로 닭고기, 소고기, 오징어 모두 선택 가능하고 농후한 치즈가 일품. 솜사탕 등 

별도 옵션메뉴도 인기, 프랜차이즈점 확대 중

  3위(팔색삼겹살) : 8종 삼겹살 양념으로 대만인의 관심이 주목된 식당으로 한식 돼지 삼겹살의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음

  4위(신사동 한국 불고기) : 한국 돼지고기 전문점으로 고기의 신선함이 강점임

    5위(순두부) :  순두부를 이용한 한식 전문점으로 대만 내 프랜차이즈 성공 케이스임

  6위(케이봄) : 부대찌개를 기본으로 새우, 게 등 해산물을 첨가하여 고급화시킴

  7위(마포갈매기) : 돼지 갈매기살로 <태양의 후예>로 인해 알려진 돼지껍질 안주가 인기. 그 외 김치계란전, 돼지갈비 

등이 유명함

  8위(한선미) :  50종의 한식 반찬 뷔페식 식당으로 약간 덜 맵게 대만인의 입맛에 맞추어 수용도가 높음

  9위(한강불고기) : 오랜 역사의 한식 불고기 뷔페 음식적으로 소, 돼지, 닭고기 각종 한식 고기류를 맛 볼 수 있음

  10위(타이거떡볶이) : <러닝맨>의 이광수를 홍보 모델로 하여 지명도를 높이고, 떡볶이 외에도 한국어묵, 계란찜, 치즈, 

해산물 등 식재료와 어울어진 맵고 농후한 탕류가 일품                  작성 : 홍콩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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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본 슈퍼푸드계의 떠오르는 샛별「타이거 넛츠」
  주요내용 

   일본 식품시장은 ‘건강’과 ‘미용’ 관련상품이 대세

-   일본 식품시장의 최대 키워드는 ‘건강’과 ‘미용’으로 관련 상품들이 홍수처럼 출시되고 있음. 2015년에 

들기름의 주성분인 오메가-3의 치매예방 효과가 알려지면서 한국산 들기름의 2015년 대일 수출은 

12백만불로 전년대비 10,622% 증가함

-   식용류 시장에서 고가임에도 기능성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아마씨유(A), 코코넛오일(C), 에고마

(들기름)(E)를 새로운 품목으로 신문기사에 나올 정도로 기능성 식품의 인기몰이가 급상승 중임 

   인기 급상승중인 슈퍼푸드계의 신성 ‘타이거 넛츠’

-   2016년 1월 일본의 TV프로그램에서 모델 겸 탤런트로 매우 인기가 높은 미치바타 안젤라가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식품으로 ‘타이거 넛츠’를 소개하면서 인기가 급상승. 고객당 1일 판매량을 제한하는 

점포가 있을 정도임

-   야채로 분류되는 타이거 넛츠가 처음 발견된 것은 약 4000년 전으로 재물과 함께 이집트인의 석관에도 

남아있을 정도로 귀중한 영양식으로 유럽에서는 600년 전부터 먹고 있는 고대먹거리임. 스페인에서는 

타이거 넛츠로 만든 ‘올챠터(타이거 넛츠 밀크)’가 국민적 음료로 사랑받고 있음. 최근 미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슈퍼푸드이기도 함 

   풍부한 영양소와 효과

-   맛과 미용에 효과가 있다는 타이거 넛츠는 3분의 1이 식물성유로 되어 있으며 그 양은 아몬드의 3배로 

다이어트에 좋으며, 비타민은 아몬드의 2.5배 이상으로 피부관리에 효과가 있음. 다만, 타이거 넛츠는 

100g 당 500킬로칼로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일 8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음

 일상생활에서 쉽게 먹는 방법

-   타이거 넛츠는 단맛이 나기 때문에 그대로 1일 8~10개 정도 먹거나, 스페인에서처럼 우유로도 쉽게 

먹을 수 있음. 또한 요구르트 등의 토핑으로 사용해도 됨 

지구촌 리포트ㅣ일본

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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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슈퍼푸드‘타이거 넛츠’ㅣ

이미지

상품명 로하스 타이거넛츠 100g 타이거넛츠 탓부리 500g 味源 슈퍼푸드 60g

가격
(세금별도)

1,099엔 1,980엔 630엔

100g당 가격 1,099엔 396엔 1,050엔

자료제공 아마존 야후재팬 라쿠텐

 시사점
●   아사이, 치아시드, 키누아, 타이거 넛츠 등 일본내 슈퍼푸드와 함께 들기름, 코코넛 오일 등 건강과 미용 

관련 기능성 식품의 인기가 매우 높음. 이러한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여 관련상품을 개발하고 한국내 

판매를 하거나 일본 수출을 겨냥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작성 : 도쿄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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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본의 온라인 슈퍼마켓‘넷슈퍼’
  주요내용 

   일본의 온라인 슈퍼마켓 ‘넷슈퍼’

-   일본의 온라인 슈퍼마켓은 통칭 ‘넷슈퍼(net super)’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회원이 PC 또는 스마트폰 

등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주문하고 주문 당일 또는 익일 자택 등 배송지로 상품을 배송하는 ‘인터넷상의 

슈퍼마켓’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식품의 취급 비중이 70% 이상인 것이 특징임

   온라인 슈퍼마켓 시장동향

-   2014년도의 일본 식품택배시장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2.9% 성장한 1조 9,348억엔으로 이 중 넷슈퍼는 

6.2%인 약 1,200억엔을 차지하고 있음. 2000년대 초기 처음 등장한 이후 해마다 조금씩 성장을 해왔으며, 

2006년 이후 본격적으로 매년 2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들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더불어 각 대형유통업체에서 자사 온라인 슈퍼마켓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일반적으로 온라인 슈퍼마켓은 자사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용 가능한 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음. 또한 일찌감치 온라인 슈퍼마켓 시장에 진출한 대형유통업체 

‘이토요카도’와 ‘세이유’는 ‘넷슈퍼 전용 수령 락커’를 운영하거나 계열 편의점에서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편의성 제고와 비용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

하고 있음

   온라인 슈퍼마켓 이용형태

-   2015년 발표된 넷슈퍼 이용형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넷슈퍼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5.7%로 4분의 1에 달했으며, 그 이유는 쌀이나 물 등 무거운 물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넷슈퍼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현물을 확인하고 싶다는 것과 쇼핑을 가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아, 인터넷으로 식료품을 구입하는데 아직까지 부담을 느끼며, 복합쇼

핑몰이 늘어나면서 장을 보러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 됐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일본 온라인 슈퍼마켓 시장의 향후 전망

-   넷슈퍼 이용 경험자 및 비경험자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이용 경험자는 ‘계획 

없음’이 60%를 차지하고, 비경험자도 ‘앞으로도 이용계획 없음’이 77.5%를 차지하는 등 일본 소비자

들이 식료품을 넷슈퍼에서 구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식료품(특히 신선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에 아직까지 저항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주택가 주변에 소규모 슈퍼마켓이 많고 매일 필요한 만큼만 

장을 보는 일본 소비자들의 생활패턴과 식품의 신선도나 안전성에 민감한 일본인의 기질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일본 온라인 슈퍼마켓 시장이 확대되는데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음

-   넷슈퍼의 또 다른 과제로 수익성 개선을 들 수 있음. 대부분의 유통업체에서는 현시점에서 넷슈퍼를 

고객서비스 차원의 선행투자로 보고 수익성보다는 고객의 충성도 제고, 신규고객 유치 등의 2차

지구촌 리포트ㅣ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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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주문상품의 분류, 포장, 배송에 따른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낮음

 시사점

   일본의 온라인 슈퍼마켓 시장은 다소 침체된 식품시장 내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분야임은 틀림없으나, 

소비형태의 특성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도 특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각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새로운 판매채널로서 온라인 슈퍼마켓 확대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슈퍼마켓에 입점하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산 식품의 판매채널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음

 작성 : 오사카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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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트남

4-1 베트남 청정식품 시장의 매력
  주요내용 

   베트남의 인구는 93백만명으로 매우 큰 시장임. 최근 개인소득 증가 및 소비자의 청정식품 선호가 

높아지면서 베트남정부는 베트남 청정식품시장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갈수록 많은 미국 기업들이 베트남 식품업에 투자를 선호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 서부 농업무역협회의 

Andy Anderson 회장은 무역사절단과 함께 시장조사차 베트남을 방문함

  Andy Anderson 회장은 베트남은 미국과 함께 TPP회원국으로서 미국의 고부가가치 농산품과 관련

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며, 이번 방문을 통해 여러 미국 농산품 기업들이 베트남 수출 확대를 

위한 잠재적 기회를 찾았다고 밝힘

  2015년 미국-베트남 양국의 농업 교역량은 59억불로 그 중, 베트남의 미국 수출은 33억불, 반대로 미국의 

베트남 수출은 26억불에 이름

  또한, 최근 캐나다 돼지고기 수출 기업들이 베트남과 거래를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음. 2015년 

캐나다에서 베트남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은 230% 증가하였는데, 이는 캐나다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베트남 소비자들의 안전, 품질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임

  일본 무역진흥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일본 투자자들은 특히 베트남 하이테크 농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음. 일본의 베트남 농업분야 투자는 2015년 총 신규투자금액(13억불)의 6%비중을 차지함. 농업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투자분야이지만 전체 계약규모에 있어 제조, 건설 분야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함

  한국의 경우는 현재 CJ제일제당이 최근 직접투자 또는 식품 회사 인수를 통해 500백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며, 이번 투자로 인하여 전체 투자자본금은 900백만 달러가 될 것임. 현재, CJ제일제당은 

베트남에 농장 1개소, 공장 4개소, 소매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식품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청정식품의 인프라 여건이 좋은 호치민시, Dong Nai성, Binh Duong성에 

주로 진출하고 있음. Dong Nai 식품산업공사(DOFICO)에 따르면 Dong Nai농공단지(Agropark)는 

축산, 하이테크 경작 사업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중, 2개의 한국-Agropark 합작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음

 시사점

   한국의 유기농식품 관련 제품의 베트남 진출에 대한 기회가 커지고 있음

* 출처 : 베트남 상공 온라인 신문/2016.5월

지구촌 리포트ㅣ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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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납 함유량 기준치 초과 음료업체 URC에 58억 VND 벌금
  주요내용 

   필리핀의 식품 대기업인 유니버설 로비나(Universal Robina Corporation)산하 URC베트남(URC 

Vietnam)이 제조한 차 음료‘C2’및 에너지 드링크 ‘롱도(Rong Do)’의 납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어, 

베트남 당국은 5월 31일 이 회사에 58억 VND(약 3억원)의 벌금을 부과함

  베트남 당국은 납 함유량이 기준치(1L당 0.05mg미만)를 넘은 ‘C2’ 및 ‘롱도(Rong Do)’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리고, 지금까지 회수한 제품 10t은 조사 기관 대표자 및 공안부 환경 경찰국 대표자의 입회 아래, 

홍강 삼각주 지방 흥옌성(Hung Yen)의 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분함

  또한 베트남 당국은 이 회사의 창고 2곳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여 밀봉 상태나 유해 대책 등에 관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개선하도록 명령하고 10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함

 시사점

   베트남에서는 환경오염,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매우 커지고 있어, 한국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마케팅이 유효할 것으로 보임

* 출처 : vinahanin.com

 작성 : 하노이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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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리포트ㅣ호주

5 호주

5-1 호주 온라인 시장현황 및 전망
  주요내용

     호주 온라인 시장규모

-   NAB은행에 의하면 2015년 호주 온라인 시장규모는 166억불에 달하며, 이는 전년대비 약 9% 성장한 

수치임

-   IBIS WORLD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호주 온라인 시장규모는 연평균 약 14.6% 증가, 

총 44,429업체에 62,200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호주 온라인시장 현황 

-   온라인 시장을 통해 주로 판매되고 있는 품목들은 패션, 가전가구 제품, 식음료 등으로 백화점 및 대형

유통매장 직영 온라인 쇼핑몰 소비가 전체 시장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호주의 온라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ㅣ분야별 온라인 소비 점유율ㅣ

-   Roy Morgan Research에 따르면, 호주에서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매월 평균 285불을 지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행, 전자, 패션 등과 더불어 식품과 주류 판매가 상위 5대 아이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 온라인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각 주별 인구 비율과 온라인 시장규모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약 80%의 시장이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을 포함한 호주 동부연안 지역에 형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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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리포트ㅣ호주

ㅣ지역별 인구 및 소비 점유율ㅣ

* 자료 : NAB

-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15%로 2015년 기준 481개 업체가 약 20억불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호주 온라인 시장 개선과제 

-   백화점 및 대형유통매장 직영 온라인 쇼핑몰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규모 업체들이 생겨

나고 있으며, 온라인 시장이 더욱 다양해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대형 유통매장과 

경쟁하기 위해 어떻게 배송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

ㅣ호주 주요 온라인 식음료 쇼핑몰ㅣ

▲ Woolworths ▲ Coles ▲ Dan Murphy's 

 시사점

   호주 온라인 시장이 초창기 20~30%의 성장세를 보이던 것에 비해 성장세가 한풀 꺾여 성숙기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하는 곳들도 있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계속해서 전통적인 상거래 시장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현지 온라인 식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콜스(coles), 울월스(woolworths) 등의 대형 유통매장 직영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식품이 입점 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의 한국식품 입점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현재 한국식품은 라면 등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한인마켓 또는 아시안 마켓에서만 판매되고 

있어, 온라인 시장을 활용한 한국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꾸준한 홍보·판촉 등을 통한 현지 매장 

입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작성 : 자카르타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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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

6-1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7가지 규제 최종 확정

  주요내용

   2011년, FDA는 식품안전현대화법(이하 FSMA)를 발효하여, 식품관련 질병 및 문제 발생 후 대처하는 

수동적인 방식의 정책 및 규정에서 탈피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식품안전계획 구축을 진행하게 되었음

   2013년 1월, FDA는 식품안전현대화법을 구성하는 7가지 규제를 발표했으며, 2016년 5월 26일, 마지막 

7번째 규제가 최종 확정됨으로써 모든 규제가 확정된 상황임. 최종 확정된 FSMA의 7가지 규제는 

아래와 같음

 ① 식품에 관한 예방적 방제(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해요소 분석 및 최소화 방안 등을 보여주는 문서화된 식품안전계획을 

요구함 (2015년 9월 10일 최종 확정)

② 동물사료에 관한 예방적 방제(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ood)

 -  동물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행모범제조관행(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기준을 수립하여, 각 업체들의 준수를 요구함(2015년 9월 10일 최종 확정)

③ 농산물 안정성(Produce Safety)

 -  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에 대한 과학적 기반의 안전성 기준을 수립함(2015년 11월 13일 

최종 확정)

④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  수입업체에게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 내 생산되는 식품과 동일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해 생산하고 

있는지 입증을 요구함 (2015년 11월 13일 최종 확정)

⑤ 제3자 인증(Third Party Certification) 

 -  식품안전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제 3자 인증기관을 통해, 해외식품 시설이 FDA의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 및 인증을 하게 함(2015년 11월 13일 최종 확정)

⑥ 위생적 운송(Sanitary Transportation)

 -  식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식품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위생적인 방법을 요구함(2016년 4월 5일 

지구촌 리포트ㅣ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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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정)

⑦ 고의적 식품변조(Intentional Adulteration) 

 -  공공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산 시설을 검토하고 자체 취약성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요구함(2016년 5월 26일 최종 확정)

   FSMA는 최초로 FDA가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현대화된 제조공정을 마련하게 하고 체계적인 식품안

전관리를 요구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가능하게 할 예정임. 또한 FDA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리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

행 전략방안 또한 수립 중에 있음

 시사점

  2016년 5월 말에 마지막 7번째 ‘고의적 식품변조’ 규정이 발표되면서 모든 식품현대화법 규정이 최종 확정됨. 

FDA의 식품안전현대화법은 특정 문제 발생 후 대처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최초로 미국 내 식품안전성 

향상 및 체계적인 식품안전계획을 구축하기 위한 법인만큼 그 의미가 큼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들 또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수입식품

안전검증제도 및 제 3자 인증규정 등을 통해 해외 공급업체의 안전성 또한 수입업체들에게 책임을 묻게 됨

  미국 내 수입업체는 물론 한국에 있는 식품관련 업체들은 식품안전계획 수립 및 미국 내 생산되는 식품과 

동일한 안전성 기준 적용 여부 확인 등 향후 대미수출증진을 위해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정확한 이해와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출처 : FDA, USDA

 작성 : 뉴욕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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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FDA, 영양성분 라벨 표시 규정 

 주요내용

   미국 소비자들은 식품업체들이 정확한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표기하지 않아 더 많은 당과 칼로리를 섭취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 이에 미국 FDA는 새로운 식품 영양성분 라벨(Nutrition Facts Label) 

양식을 발표함

- 칼로리 함량, 1인분의 양(serving size), 몇 인분용 포장인지를 크고 굵게 표기 해야 함 

ㅣ기존 레이블(왼쪽부터)과 새 레이블, 이중 레이블ㅣ

-  천연당 외에 첨가당(added sugars) 함량과 하루 권장 칼로리 섭취량(2000칼로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수정됨

-  비타민D, 포타슘(potassium), 칼슘(calcium), 철분(iron) 함량이 백분율과 그램(grams)으로 표기

되어야 함

-  새로운 영양성분표 규정은 포장된 거의 모든 식품에 적용되지만 농무부 관할인 일부 육류, 가금류 등은 제외됨

-  식품 제조업체들에 대한 의무 적용은 2018년 7월 26일 시작됨. 그러나 연 매출 1000만 달러 미만 

업체는 이보다 1년 후부터 의무 적용됨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시사점
   FDA는 영양성분표에 표시되는 제공량을 사람들이 실제로 먹는 섭취량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경

하기로 함

   식품에 포함된 당분을 천연당과 첨가당으로 구분해, 각각의 함량과 그 양이 하루 권장량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도록 함            

 작성 : LA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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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럽

7-1 유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활발 

 주요내용

   유럽 각국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   2015년 기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 국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매년 8천

8백만 톤으로 이는 EU 전체 음식물 생산량의 20%에 해당하는 양임

-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의 심각성이 EU 차원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축을 위한 EU차원의 프로젝트 FUSIONS의 최종 컨퍼런스가 2016년 5월 19일에 브뤼셀에서 

개최됨

   유럽 국가별 사례

- 프랑스

  프랑스는 레스토랑에서 남은 음식을 포장해야 하는 ‘도기 백(Doggy Bag)’ 법을 2016년 통과시킴. 또한 

2014년부터 프랑스의 대형유통업체인 Intermarch́e는 못생긴 과일, 야채, 과자 등을 판매하는 등의 

행사를 진행해 옴

-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유통업체들이 음식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식물 폐기량을 줄이는 데 일조할 법안을 

추진 중. 하원의원에서는 통과된 상태임

- 독일

 독일에서는 포장 없는 식료품점이 최초로 생겨 관심을 받음. 포장 없는 식료품점은 불필요한 포장을 없애 

지구촌 리포트ㅣ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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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는 거품 없는 가격을 제공하고 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영국

  영국에서는 식품대기업, 대형유통업체, 공기관 등이 함께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 및 소비를 위한 자발적 

합의를 골자로 하는 캠페인 Courtauld Commitment 2025에 합의함. 2025년까지 식료품 업계의 음식물 

쓰레기를 20%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됨.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인 제이미 올리버가 못생긴 

채소와 과일 소비를 촉진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함

- 덴마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2016년 2월 잉여 제품 전문 식품점 WeFood가 생겨 이슈가 되었음.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외관상 판매가치가 떨어지는 상품만을 모아 판매하는 가게로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음식물 폐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기회로 작용함

 시사점

    유럽의 대표적인 식품 시장의 친환경적인 움직임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농약, 퇴비 개발 및 사용 고취, 지역 생산물 구매 촉구 등 유럽 개별국 차원에서 또 더 

넓게는 유럽 공동체 차원에서 다각적인 시도가 진행되는 중

   유럽의 이러한 동향은 새로운 시장 및 소비, 유통구조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덴마크의 WeFood 가 

그 대표적인 예로 미래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세밀하게 반영한 제품, 그리고 무엇보다 그로 인한 가격 

인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한국 식품수출업체들은 이러한 유럽시장의 동향을 잘 파악하여 수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연계방

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가령 소비자 기호에 맞게 과대포장을 줄임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획득하거나 상품 섭취 후 가정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포장용기를 개발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음

 작성 : 파리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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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리포트ㅣ아랍에미리트 

8-1  아랍에미리트 음료시장 현황 

 주요내용

   아랍에미리트 주요 유제품류 생산 동향

Al Ain Dairy (알아인 유업)

 -  알아인 유업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유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주요 판매품은 유제품류(우유, 요거트), 쥬스 및 식수임.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약 38%)을 가지고 있는 

메이저 회사임

 -  AC Nielson market report에 따르면, 2010년 첫 분기때, 

알아인 유업은 유제품류에서 20%, 쥬스류에서 25%의 마진이 

상승됨. 현재까지 생산량 증대 및 새로운 제품개발, 신선한 

이미지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2013년에는 Rose Milk, Lemon Mint, and Mango Passion 

morning drink라는 세가지 제품개발을 통해, the prestigious 

UAE Product of the Year Awards (올해의 제품상)을 수상함

 -  레몬 민트(Lemon mint)는 중동지역에서 흔히 마시는 산뜻한 

음료 중 하나로 이를 최초로 가공식품으로 판매한 사례임. 장미

향이 가미된 로즈 밀크(Rose milk)는 여성용 음료로 해마다 

판매량이 증가함. 망고 패션 모닝 드링크 (Mango Passion 

morning drink)는 아침식사 대용 음료로, 소비자들로부터 

히트 상품으로 선정됨

Al Rwabi (알 라와비 유업)

 -  알 라와비 유업은 두바이를 거점으로 유제품류(우유, 요거트) 

및 쥬스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현재 30% 정도의 마켓점유율을 

보임. 최근에는 치즈 및 커피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마켓 점유율을 

35%에서 40%까지 향상 시킬 계획

8  아랍에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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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Marai (알 마라이)

 -  알마라이 유업는 아부다비를 거점으로 시작한 유제품류 및 

요거트 생산회사

 -  알마라이 유업은 새로운 브랜드 론칭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를 

진행중 (Al youm product-닭고기, L’usine Products-빵류, 

7DAYS-과자류, Nuralac-아기 분유)

 -  알마라이는 유제품류에서 현재 25%의 점유율을 보임

Masafi (마사피)

 -  마사피는 메이저 식수 공급 및 쥬스 그리고 생활용품(티슈, 크리

넥스, 물티슈) 등을 생산하는 전문회사임

 -  마사피 워터는 아랍에미리트의 산간지역의 Masafi 지역에서 

나오는 천연 자연수이기 때문에 미네랄 함유량이 높으며, 소비

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임

 -  마사피 쥬스는 총 7종류 (트로피칼, 망고, 오렌지, 사과, 베리, 멜론, 

씨트러스)가 있으며, 2L, 1L, 200ml 세 종류로 생산됨

 -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 마케팅 및 다양한 용기 개발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시사점

    최근 중동지역의 유제품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아랍에미리트의 유제품류 생산 비율은 높은 편이며, 대체로 유제품류와 식수 혹은 쥬스사업을 함께 진행함

   현지의 유제품류 생산 점유율이 높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고급 음료에 대한 선호로 프랑스나 벨기에산 우유를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음. 최근에는 스타벅스 캔커피의 공급 등으로 유제품류가 더 다양

해진 경향을 볼 수 있음

    지난 5년 사이에 아랍에미리트 기업들의 제품개발 및 자체 생산능력이 향상되었기에, 중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급화전략 등으로 국내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장려가 필요함 

* 출처 : GCC Food Industry | April 28, 2015, http://www.alpencapital.com/industry-reports.html
알아인 유업 http://www.alaindairy.co/EN/Pages/HomePage.aspx
마사피 식수회사http://www.masafi.com/en/
알 라와비 유업 http://www.alrawabidairy.com/
알 마라이 유업 https://www.almarai.com/en/  작성 : 아부다비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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